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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일자리 손실 기사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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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연합뉴스, 문화일보, 동아일보, 매일경제, 한국경제, 서울경제, KBS
뉴스(6.22일) 등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면서

ㅇ ‘01~’17년 17년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로 국내 일자리가
연간 12만 5천명 (누적기준 212.8만명) 감소하였다고 보도

2.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

□ 통상적으로 경제규모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신시장 개척, 판매망
확보, 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경향

ㅇ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 FDI의 70%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우리
나라도 ‘00년대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증가

□ 동 기사에서 인용된「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
(한국경제연구원)」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

➊ 동 분석은 일자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M&A형 투자를 모두
포함하여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을 과다하게 추정

▪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과 M&A형 등 2가지
형태가 있으며,

▪이중 M&A형 투자는 외국 현지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 혹은 공장을
인수하는 형태로 투자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
그린필드형에 비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

    * ‘10~’17년 누적기준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비중은 그린필드 70%, M&A형 
30%이며, 최근 M&A형 투자 비중이 증가(‘16년 40%, ’17년 47%)

➋ 해외직접투자의 투자목적에 따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

수 있음에도 해외직접투자는 일률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
된다는 전제하에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이 왜곡될 소지

▪해외직접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크게 ①해외시장 확보,
②수출확대, ③제3국 진출, ④선진기술 확보, ⑤저임노동력 활용, ⑥보호
무역타개 등으로 분류 가능

▪ ①~④는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출 증가, 기술고도화 촉진 등 국내

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로 국내산업 생산과 일자리 등에도 긍정적
영향이 가능

➌ 실제로 분석방법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일자리 등에

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

     * 대외연구원(‘15.6월): ’06~‘13년중 해외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

결과, 해외직접투자가 국내모기업의 생산‧투자‧수출‧고용을 전반적으로 증가

     * 강회일‧김현중‧박순찬(‘10.6월): 우리나라 IT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

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, 50인이하 기업의 고용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

□ 정부는 그간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
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(5년 100% + 2년

50%) 지원 등 유치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,

ㅇ 앞으로도 입지․기업 등에 대한 규제, 세제․재정 지원 등을 면밀히
검토․개선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

※ 문의
-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송현주 과장 (044-203-4090)

윤제민 서기관 (044-203-4093)
이영희 사무관 (044-203-4092)

-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고광희 과장 (044-215-2730)
김병철 사무관 (044-215-7632)

국제경제과 장도환 과장 (044-215-7630)
심수현 사무관 (044-215-76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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